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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 �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 �탄자니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수출

●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준비에 총력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 �관세청, 지난해(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발효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 �국가별 동향 : 2023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6% 내외 전망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1년을 맞아 수출입물품의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년차(2022.2 

~12./11개월)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수출1은 33억 

달러, 수입은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입기업은 대(對)일본 수출입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가장 많이 활용 

했고,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실적 중 대(對)일본 

수출입 실적이 가장 많고, 수출의 경우 대(對) 

일본(67.3%), 대(對)중국(27.7%), 대(對) 

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하고, 수입의 경우 대(對)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일본(48.3%), 대(對)중국(38.7%), 대(對) 

태국(11.5%)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차지하고 있다. 

대(對)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황산니켈(1.4억 

달러)・프로필렌 중합체(1.4억달러) 등 배터리・ 

플라스틱의 원료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5억달러) 및 기타 석유조제품 

(1.9억달러) 이다.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화합물(6.9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9억달러)이다. 대(對) 

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김・미역 등 해조류 

(0.1억달러), 폴리에틸렌(0.1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5.6억달러)이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이자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으로 인해 첫째, 

1	 �자율발급 방식은 관세당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이번 수출 활용 현황은 기관발급 실적이 대상임. 이에 따라, 실제 협정국에 수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적은 자율발급 실적을 포함하므로 33억 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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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일본 무역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다른 국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자유 

무역협정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 

협정2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이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거나 

(인도네시아 : 2023.1월 발효) 아직 미발효 

(필리핀・미얀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서 0%로 낮아진 것에 기인 

한다.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전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단」을 운영(2021. 

12~)하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점을 적극 홍보 

하고, 1:1 수출자문(250→270회)과 실무자 

온라인 컨텐츠(3→6과정)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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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26일 

(목)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 

부품·장비) 274종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3 품목분류 

(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 

하였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 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 (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 

정보가 담겨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 

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 

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 

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3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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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탄자니아 조세청과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4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5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탄자니아 조세청이 2014년에 

도입한 전자통관시스템을 한국형 시스템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자문 및 탄자니아 세관공무원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탄자니아6 조세청은 2012년 한국 관세청이 

제공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거쳐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도입한 

결과,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31일에서 16일로 

단축되고 관세 수입도 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이런 성과를 지속 증대 

시키고,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전자통관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7을 도입하게 되었다.

탄자니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수출

4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TANzania Customs Integrated System): ’14년 탄자니아 조세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을 기반으로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

5	 서명자: (우리 측) 윤태식 관세청장, (탄자니아 측) 알파요 자파니 키다타 조세청장
6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7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수출입 요건확인 서류(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를 전자적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

탄자니아 조세청과 양해각서 체결식 개요

 ● (시간/장소)  2023.2.1 11:00 / 서울 중구 롯데호텔(소공동)

 ● (참석자) �- 탄자니아 조세청 : 키다타 조세청장, 키온도 관세(부)청장 등 9명 

- 우리 관세청 : 윤태식 관세청장, 유영한 데이터정책관 등 6명 

- 국가관세망연합회 : 김윤식 회장, 노명환 글로벌 본부장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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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4,300만 달러 규모로서 2005년 이후 성사된 

16개국 25건의 유니패스 해외 수출 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키다타(Alphayo Japani KIDATA) 탄자니아 

조세청장은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유니패스 

기반의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통관소요 

시간 단축과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한 만큼, 

이번 고도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탄자니아 통관환경이 더욱 투명해지고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되길 희망하였다.

윤태식 청장은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가 

도입한 유니패스가 탄자니아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유니패스를 

모델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유니패스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라며, 이번 

고도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유니패스 수출을 확대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교역 증대8에 기여9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개요

● �(발주자/사업자) 탄자니아 조세청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사업비/기간) 4,300만 달러 / 2023년 2월 ~ 2026년 2월(3년)

● �(범위) ❶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❷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통관· 

화물·징수 등 16개 모듈), ❸싱글윈도우 구축

● 유니패스 해외수출 국가 현황 

아시아(6) 아프리카(6) 중남미(4)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8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 Free Trade Area) 협정은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협정
(2021년 1월 시행)으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

9	 �아프리카에 유니패스 보급을 확대하여 무역원활화를 촉진하는 관세당국의 전자통관시스템간 연계와 이를 통한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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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6일(월, 10:00)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케이씨 

더블유)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 

(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 

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 

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

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10” 

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 11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공식 누리집 

(https://koreacustomsweek.org)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은 행사 개요와 세부 

프로그램, 교통 등 행사 참석에 필요한 정보와 

10	 전세계가 관세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의미를 강조
11	 준비기획단장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행사기획팀, 운영총괄팀 총 2개팀 26명 구성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준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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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참석자 등록, 숙소 

예약,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 신청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이진희 준비기획단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등을 위해서는 무역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60여개 관세당국 및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우호적 

통상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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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3월부터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
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2월 ~ 11월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약 380개 기업)

지원내용
관세청 주관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 맞

춤형 자문을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2월 17일

신청 및 접수

(상반기) 
3.2 ∼ 3.17

(하반기) 
7.3 ∼ 7.14

업체선정 & 자문
전문가 배정

(상반기) 
4월 1주차
(하반기) 

8월 1주차

자문 수행 및 
완료

(상반기) 
4∼6월
 (하반기) 
8∼10월

선정기준

•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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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
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
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
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PASS)’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 

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 

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원산지검증 자문 성공사례】

◈ [사례1]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더 이상 두렵지 않아!

 • �(애로사항) ‘자동차 시트’ 생산용 자동화 설비를 에이(A)국에 수출하는 비(B)기업은 에이(A)국 관세당

국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최소 

100개가 넘는 원재료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실패

 • �(지원내용)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원재료명세서의 품목정보(품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등), 납품업체 정보와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사례2] 신규 수출시장에서 계약을 따내다!

 • �(애로사항)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용 원재료를 생산하여 주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씨(C)기업은 원

산지검증 대응 자문 기간 중 디(D)국 신규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계약조건으

로 거래제안을 받음

 • �(지원내용) 씨(C)기업은 디(D)국에 수출계획이 없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

여 처음에는 인증을 망설였으나,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자문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업체

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첫 수출계약에 성공(60,000 미국달러, 연간 약 500,000 미국

달러 수출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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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최대 200 

만원*)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목)부터 

17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 

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부담률】

전년도 매출액 2022년도

▶

2023년도 기업의 실제 부담금액

50억원 이하  0% 0% 없음

500억원 이하 10% 0% 없음

1,000억원 이하 20% 10% 최대 20만원(200만원 x 0.1)

1,500억원 이하 30% 20% 최대 40만원(200만원 x 0.2)

【 사업수행 세관 및 문의처 】

사업수행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설명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2월 24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2월 23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2월 22일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yesfta@korea.kr 2월 22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ftafta071@korea.kr 2월 21일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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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13억 달러 

(전년대비 42.4%↑)를 기록하였다.

전년도(2021년) 연간 수입액(9억 달러)을 

넘어(2022.9월)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 

(10월), 연말까지 최고 수입액(13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수입량은 처음으로 20만 톤(전년 

대비 9.5%↑) 도달하며 최대치이며,  코로나19 

(2020년~) 시기, 음료 수입이 주춤함에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 커피는 거리두기 해제 

(2022.4월)된 지난해 수입이 급증하였다.

관세청, 지난해(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연도별 커피(생두+원두) 수입 현황 커피 및 음료 수입액 추이(2019=100)

커피 수입액이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에도 

식지 않은 커피 소비, 거리두기 해제에 가속화 

되었고, 2020년~2021년 테이크아웃 및 배달, 

홈카페 인기* 등에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 

커피 수요 때문이다. 

* �커피머신 보유율[2020년 35%→2021년 45%], 재택근무 등에 
홈카페 인기(한국갤럽, 2021.3월)

2022년은 거리두기 해제(4.18일)로 인한 

매장의 영업정상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며 

수입이 급증**하였다.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수입액은 2배 

2019년 6.6억 달러 → 2022년13.0억 달러), 

물량은 1.2배 증가(17만 톤 → 20만 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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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억 달러로 지난해(2022년) 금 

(12.6억 달러, 세공품 제외) 수입보다 크고 우유 

및 유제품(15.3), 주류(16.2)에 근접하는 규모 

이다.

물류대란, 커피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에 더해 수입물량이 늘어나며 수입 

액이 급증하였다.

* �커피(아라비카) 국제가격: 2019년 2,242.1(달러/톤) → 
2022년 4,727.8 [출처: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만 톤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약 1.3잔*을 소비 

할 수 있는 양이다.

* 10g = 1잔, 2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2022년 4.3천만 명) 기준 

* 가정용 커피머신 연도별 수입현황(백만달러) ** 거리두기 해제 전후 커피 수입량(만톤)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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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두는 주요 커피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입된다.

* �세계 커피 생산량 상위 5개국(세계식량농업기구, 2021년 기
준): 브라질(299만 톤), 베트남(185), 인도네시아(77), 콜롬
비아(56), 에티오피아(46)

주로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원두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 수입된다.

【품목별 수입량 현황】
(단위 : 만톤, 전년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량 증감률 중량 증감률 중량 증감률 중량 증감률

커피 16.8 5.8 17.7 5.4 18.5 4.7 20.2 9.5

생두 15.2 4.8 16.0 5.1 16.5 3.3 18.2 10.0

디카페인 0.2 44.2 0.3 53.6 0.4 30.6 0.6 53.2

원두 1.6 16.7 1.7 7.9 2.0 17.3 2.1 4.9

디카페인 0.1 44.2 0.1 37.3 0.1 20.4 0.1 21.0

커피 및 유사(규모) 품목 수입액 현황  커피 수입량 추이

품목의 경우 2022년 생두(로스팅하지 않은 

상태) 수입량 18만 톤(전년대비 10.0%↑), 원두 

수입량 2만 톤(4.9%↑)으로 증가하였다. 

생두(수입량 비중 90%), 원두(10%) 순으로 수입 

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두나 원두 모두 디카페인이 

물량은 적지만 높은 수입 증가세이다.

Vol. 01  March 2023

030

● FTA 동향 



【커피(생두+원두) 국가별 수입량 현황】
(단위 : 만톤, 전년대비 %)

순

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중량 국가 중량 국가 중량 국가 중량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위 브라질 3.3 6.6 브라질 3.5 6.9 브라질 4.0 14.7 브라질 4.7 18.7

2위 베트남 3.1 2.1 베트남 3.1 0.8 베트남 3.2 2.3 베트남 3.2 2.1

3위
콜롬

비아
2.9 7.3

콜롬

비아
3.0 3.8

콜롬

비아
3.0 0.6

콜롬

비아
3.0 0.8

4위
에티오

피아
1.3 17.7

에티오

피아
1.4 6.3

에티오

피아
1.7 22.7

에티오

피아
1.9 13.7

5위 미국 0.9 17.6 미국 0.9 4.8 미국 1.1 13.9 미국 1.2 12.6

기타
85

개국
5.4 2.5

90

개국
5.8 7.7

103

개국
5.6 △3.8

91

개국
6.1 9.9

전체 16.8 5.8 전체 17.7 5.4 전체 18.5 4.7 전체 20.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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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

12	 ▲정의,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공급, ▲디지털제품 등 4개 조항으로 실체적 의무 관련 조항은 1개 뿐(디지털제품)

● <참고>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1.14일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였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 �한-싱 DPA 제5조(발효) :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12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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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 

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서명식 계기로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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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9.(목)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 
시장개방 중심의 FTA에 공급망,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신
(新)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
약법’) 제7조에 근거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 

(붙임)를 작성, 3.2.(목) 18시까지 산업통상 

자원부 FTA정책기획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 (전화) 044-203-5747, (이메일) forest5399@
motie.go.kr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 

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2.22(수)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FTA 강국, KOREA’(www.fta.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몽골과 조지아는 대외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들로, 몽골은 아시아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자원 부국이며,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이다.

이에 따라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체결 

시 우리의 주요 품목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괄 

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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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6% 내외 전망

국가별 동향

2019년까지 약 20여 년간 7% 내외의 탄탄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던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1%의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 및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활동 재개 등을 바탕으로 2021년 3%, 2022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2023년 캄보디아는 전 세계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광,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약 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2 거시경제 및 은행 부문 

성과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효과적인 

보건 정책 및 코로나19 관리로 2022년 국내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드코로나’ 관련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조치 도입과 은행 

부문 규제 완화 등이 캄보디아 경제 성장 회복을 지원하고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국내 여건 및 외부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경제가 5.1%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로 무역, 관광, 투자를 포함한 

▶�캄보디아 정부,  

2023년 경제성장률  

6%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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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부문이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2023년 캄보디아 경제가 약 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캄보디아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 

에서 캄보디아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 시행으로 코로나19 관련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상품 수출, 관광 부문의 점진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GDP가 4.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 

심리 회복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및 관광업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망은?

*자료 : https://dream.kotra.or.kr/
kotranews/cms/news/actionKotra
BoardDetail.do?pageNo=2&pageP
erCnt=10&SITE_NO=3&MENU_ID
=410&CONTENTS_NO=1&bbsGbn
=242&bbsSn=242&pNttSn=20016
6&recordCountPerPage=10&viewT
ype=&pStartDt=&pEndDt=&sSear
chVal=&pRegnCd=&pNatCd=&pKb
cCd=&pIndustCd=&s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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